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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강화내가초교에 태양광발전 기증

인천시교육청은 강화도 소재 내가초등학교에 시간당 5㎾ 용량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했다고 7월18일 발

표했다.

내가초교는 평균 500㎾의 전력을 생산해 월 600-1800㎾인 전기 사용량을 크게 줄이고 학생들에게는 자연

에너지의 효용성을 교육할 수 있게 됐다.

내가초교에 설치된 시설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Polysilicone) 생산기업 OCI가 학생들

에게 체험을 통해 태양광 에너지의 원리와 필요성을 학습하고 지구 환경보전의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무상

으로 설치․기증한 것이다.

OCI는 2015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내가초교를 비롯한 전국의 섬과 농어촌 지역 300개 초교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공사를 벌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가초교에 설치를 완료했다.

내가초교는 푸른하늘지킴이 동아리 운영, 친환경비누ㆍEM 만들어 보급하기, 환경보전 캠페인 전개 등으로

지난해 환경보전협회로부터 녹색환경 실천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심오식 내가초등학교 교장은 “전기료도 아끼게 됐지만 학생들에게 자연 에너지의 이용 가능성을 교육하는데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고마워했다.

이수영 OCI 회장은 “작게나마 태양광발전시설이 학생들에게 자연 에너지 이용과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익히

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7/19>


